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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6. (목)

2013도99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ELW 스캘퍼사건) 보도자료

공보관 (전화 : 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신영철, 김소영)은 2014. 1. 16. ELW(주식워런트증권) 초단타 매

매를 하는 개인투자자(속칭 ‘스캘퍼’)에게 전용서버 및 전용선을 제공하여 거래

속도를 높이는 부정한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직원과 증권

사로부터 그와 같은 특혜를 제공받아 대규모로 ELW를 거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된 스캘퍼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064 판결, 같은 날 선고

대법원 2013도9933 판결) 

1. 사건의 개요

○ 2009년경부터 ELW 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 중에서 LP(유동성공급자)를 상대로 빠

른 거래속도를 이용한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대규모의 수익을 남기는 스

캘퍼가 등장함

○ 증권사들은 스캘퍼에게 전용서버,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ELW 거래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액의 거래수수료를 받았음

○ 검사는 2011년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배제하고 스캘퍼에게만 전용서버 등을 제공

하여 ELW 차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 10여개 증권회사 대표이사 및 IT본부장 등 임직원과 다수의 스캘퍼를 자본

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함

2. 소송의 경과

○ 관련 사건의 모든 하급심에서 증권사 및 스캘퍼의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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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고 스캘퍼에게 전용선을 제

공하는 행위가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

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 현재 이 사건 외에 대법원에 9건이 계류 중임

3. 판결 결과 및 판시사항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를 확정함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란 법령에 금지되는 행위,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

하고 금융상품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함(판시사

항)

○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

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스캘퍼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에

대하여는 배임수재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그 부분 상고

도 기각하였음


